A536 


직원의 충성심  

16-02-22a

코카콜라회사에서 12년간 일한 트럭 운전기사가  경쟁사인 펩시콜라를 마셨다고 해서 해고되었습니다. 릭 브론슨이라는 사람은 코카콜라를 한 식료품 상점에 배달하고 나서 그 상점의 창고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펩시를 마셨다고 합니다. 물론 코카콜라 회사는 그 사람의 해고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노조의 대변인은 브론슨이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고할 이유를 찾고 있던 중 감시인을 두고 브론슨이 펩시를 마시는 장면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경쟁사의 상품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해고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 많은 토론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을 강의하고 있는 제가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의견수립을 해본 결과로는 브론슨을 해고한 것이 옳다고 말하는 수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일에 펩시를 마신 코카콜라의 직원이 코카콜라와 경쟁사의 펩시와의 차이를 맛보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마셨다고 말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자기는 펩시를 좋아하며 언제나 펩시를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코카 콜라회사의 사칙에는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자사의 상품을 비방하는 행동은 징계를 받는 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코카콜라회사의 제복을 입고 펩시를 마신 것이 자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일반 여론은 코카콜라회사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매리옷 호텔은 직원들을 수시로 경쟁 호텔에 투숙을 시켜서 경쟁호텔의 강점과 약점을 점검시킵니다. 영국 항공사도 직원들을 시켜서 경쟁항공사를 수시로 이용하면서 기내식사와 각종 서비스를 점검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경쟁사와 비교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교는 회사의 승인과 양해 하에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직원이 코카콜라 회사의 제복을 입고 있으면서 경쟁사의 제품을 이용하면 그는 자기의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직원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현대와 기아가 병합되기 전에 여러 자동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 분이 고충을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협력업체의 대표로서 현대를 방문할 때에는 현대차를, 기아 자동차를 방문할 때에는 기아 자동차를, 대우 자동차를 방문할 때에는 대우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고충을 말했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분이 납품하는 부품은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종 자동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발주사 측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자동차를 여러 대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만 이곳 로스 안젤레스에서 한국 영사관의 직원들이 한국산 자동차를 타지 않고 일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닌 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듯이 그분들이 한국 자동차라고 알려진 자동차를 타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겠지만 “대한민국 영사관”이라는 면허 판이 일본제 자동차에 붙어 있는 모습은 적절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제 아닌 자동차나 항공기를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지 않은 지적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독일, 또는 일본과 같은 자동차 생산의 대국의 대통령이나 천황 또는 총리들이 자국제 아닌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무슨 자동차를 전용으로 이용하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이젠 한국의 자동차도 세계시장에 나가 호평을 받고 있으니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 도 한국제 자동차를 전용으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대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모든 직원들에게 배부된 공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을 다만 몇 주씩이라도 회사의 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를 사고 파는 것을 마음대로 하되 다른 회사의 주와 교환하는 일은 삼가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주와 교환하는 행위는 회사의 불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에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코카 콜라회사의 직원이 공공연하게 경쟁사의 제품을 마신 행위는 코카콜라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는 의견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끝
